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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교회와 전례와 형제들 안에서 하느님 현존의 표지를 밝혀 주십니다. 우리가 하
느님 말씀을 헛되이 흘려버리지 않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 하느님 나라의 사도와 예언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하느
님께 청합시다. 

▣ 오늘 미사는 ‘이민자들의 날 미사’입니다.

- 일시: 2018/1/14(주일) 정오 12:00, 다과회 오후1:00-2:00.

- 장소: Cure’ of Ars Catholic Church, 

   9401 Mission Rd, Leawood, KS 66206.

▣ 이번 주간 성인축일

- 01/17(수): 성 안토니오 아빠스 기념일

▣ 본당 평신도사도직 협의회 신년 1월 정기회의

- 일시: 다음 주 교중미사 후.

- 장소: 나자렛 교육관.

▣ 교무금 완납 및 책정에 대한 안내

- 내용: 교무금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그

대들도 받을 것입니다.”(마태7,2)라고 되어 있듯이,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총은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자리’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아름다운 사람의 영혼이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라삐,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요한 1,38)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1/14) 이민자들의 날 미사

차 주 (1/21) 37 217 178 437

▣ 전례 봉사자 및 복사

해설자
제1독서 시종 복사

제2독서 향 복사

금 주
(1/14)

-
-  -

-  -

차 주
(1/21)

박태주

로마노

김병철 베네딕도 차민서 임마누엘

김경희스콜라스티카 이원준 요한

▣ 애찬 봉사자

금 주 이민자의 날 미사

차 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 헌금 봉사자
 

금 주 이민자의 날 미사

차 주 김대연 요셉, 전용진 로렌스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7 주일 43명 233 달러 610 달러

감영진, 김정원, 이영민, 한봉경 

(총 4세대) 

[ 공동체 소식 ] 

	

연중 제2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이 시대에 하느님의 평화를 주소서.

제 1 독 서 :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Sm 3:3b-10, 19 

화   답   송 :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Here am I, Lord; I come to do your will)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I have waited, waited for the LORD, and he stooped toward me and heard my cry. And he put a new song into my mouth, a hymn to our God.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Sacrifice or offering you wished not, but ears open to obedience you gave me. Holocausts or sin-offerings you sought 

not; then said I, “Behold I come.”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

이다. ◎

“In the written scroll it is prescribed for me, to do your will, O my God, is my delight, and your law is within my heart!”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I announced your justice in the vast assembly; I did not restrain my lips, as you, O LORD, know.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 Cor 6:13c-15a, 17-20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 

We have found the Messiah: Jesus Christ, who brings us truth and grace.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Jn 1:35-42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Gospel  [john 1:35-42]
John was standing with two of his disciples, and as he watched Jesus walk 
by, he said,“Behold, the Lamb of God.”
The two disciples heard what he said and followed Jesus.
Jesus turned and saw them following him and said to them,
“What are you looking for?”
They said to him, “Rabbi” — which translated means Teacher —,
“where are you staying?” He said to them, “Come, and you will see.”
So they went and saw where Jesus was staying, and they stayed with him 
that day. It was about four in the afternoon.
Andrew, the brother of Simon Peter, was one of the two who heard John and 
followed Jesus. He first found his own brother Simon and told him,
“We have found the Messiah” — which is translated Christ —.
Then he brought him to Jesus.Jesus looked at him and said,
“You are Simon the son of John;
you will be called Cephas” — which is translated Peter..



따라 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
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

무수한 만남과 성취를 거치며 산다 해도 정작 예수님과
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참된 희
망과 기쁨이며 그칠 줄 모르는 평화와 영원한 삶이기 때
문입니다.

“와서 보아라.” 우리 생이 가야할 길을 밝혀 주시는 주
님의 이 신비로운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
로 서있습니까? 진리의 초대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운 삶을 택한 두 제자처럼 이제 우리도 적극적으로 예수
님께서 머무시는 곳을 찾고 그곳에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소중한 만남을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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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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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께서 묵으시는
곳을 찾고 그 곁에 머무는 데서 비롯됩니다.(오늘 복

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계시다고 전합니다.(요한 14,10-11 참조) 

과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안에 계시며 항상 아버지
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이루신 생
명의 일치와 상호 머무름, 이 거룩한 머무름 안에 예수님
의 온 삶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도 당신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은 내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 
6,56) 성체성사는 우리와 주님이 서로 안에 머무는 신비
를 체험하게 합니다. 이로써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묵
고 계시고, 어디에 함께 머물기 바라시는지 알려고 노력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이들
에게 “와서 보아라”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신
의 전 존재에 대한 개방이자 아버지와 당신께서 이루시
는 일치 안에 함께 머물자는 초대입니다. 당신 안에 담겨
진 진리의 보화,

구원의 열매까지도 나누시려는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
다.

“무엇을 찾느냐?” 세상이 주는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
행 속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는 오늘 과연 무엇을 

바라고 기다립니까? 어떤 만남을 위해 생을 투자하고 있
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 무엇을 이루고 어디에 오르
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진정으로 내 삶
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존재의 가치를 실현해줄 것은 무
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분 십자가의 신
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라고 요청받고 있는 우리 자신
의 삶과 죽음의 신비에로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와서 보아라
   가톨릭소식

   유환민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차장

도메니키노 작품 ‘안드레아와 시몬(베드로)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요한 세례자’

교황은 매월 구체적인 기도 지향을 제시, 전 세계 신자들이 한뜻으로 기도하길 권고한다. 교황
의 기도지향에는 ‘일반’ 기도 지향과 ‘선교’ 기도 지향 두 가지가 있으며, 교황은 두 기도 지향을 

“교황님 뜻 따라 함께 기도해요”

마음의 눈


